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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경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나는 경제적 기아나 선별 작업이나 토마스 멜서스와 같은 책의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보다는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이 책의 저자 장 지글러는 스위스 태생의 사회학자이다. 사회당 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었고 기아문제 연구자이다. 저자는 시장 자본주의와 이해 관계 충돌, 유렵 사민주의의 실패, 부의 불균형, 인프라와 같은 것에 비중을 많이 둔다. 나는 작가가 위와 같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독자들에게 기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질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한다.  
 옛 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만큼 가난은, 그리고 이에서 오는 기아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1970년대의 급속한 경제 성장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기아라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기는 어려워졌다. 그만큼 와 닿지가 않는다고 할까. 나는 여기에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큰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글러는 기아에 대하여 논하면서, 군벌 혹은 강대국이나, 글로벌 기업과 같은 기아 당사자가 아닌 그 외적인 부분을 주로 이야기한다. 그들이 기아를 만들고 악화시키는 주체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해결책을 논하면서, 선진국이나 국제 기구를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이들은 기아를 겪을 일이 없는 제3자이다. 이 제3자라는 것이 내가 위에서 말한 기아 문제 해결의 큰 장애물이다. 그들에게는 기아는 간접적인 문제다. 남의 문제다. 기아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그들은 이득이 없다. 기아가 지속된다고 해도 손해볼 것도 없을 것이다. 속해 있는 개개인은 한순간 마음 한 구석이 불편해질 수 있겠지만 금세 잊어버릴 것이다. 책에서도 말하듯, 불편해지고 싶지 않은 양심의 심리적 기능이 있으니까. 
 지글러는 말한다.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사회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지원을 전달할 인프라도 필요하다. 너무나 큼직큼직한 거시적인 문제라서 시민 개개인은 손댈 수가 없다. 하지만 거시적인 문제를 해결할 강대국이나 거대 기업, 국제 기구들은 구세력의 저항이나 자금 부족, 자원 및 지원 미비 등의 이유로 실패했다. 거대한 문제의 거대한 주체의 거대한 실패다. 나는 시민 개개인이 궁극적으로 기아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라고 생각한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주체들을 움직이는 것은 시민이다. 시민의 관심이, 투표가, 거대한 주체를 움직인다. 이 움직임이 지글러가 말한 것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심을 가져야한다. 관심을 가지게 해야 한다.  

